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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온난화와 같은 평균기온의 상승 및 폭염과 같은 고온 현상 등 벼 재배기간의 온도상승은

벼 생육 및 수량, 쌀 품질 등에 영향을 준다. 일본의 벼 수량형성 연구에서는 벼 생육초기 고온

은 분얼과 잎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양분흡수 증가효과에 따른 생육초기의 과잉 생육이 벼 생산

효율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하였다(Suzuki, 1980).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벼 출수 후 30일간 고온

에 의해 종실생산과 품질이 크게 저하된다고 하였다(오성환 등, 2008; 장정희 등, 2017). 하지만

벼 재배온도 상승에 따른 품종별 생육반응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, 특히 지역별 벼 육성품종의

기후변화 적응 벼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품종별 생육특성 구명이 필요하다. 따라서 본 연

구에서는 최근 8년 동안(2010년~2017년)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내 시험포장에

서 재배한 ‘대안’, ‘삼광’, ‘추청’ 품종의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생육특성을 분석하였으며, 생태

형별 4품종(‘오대(조생종)’, ‘맛드림(중생종)’, ‘추청(중만생종)’, ‘참드림(중만생종)’)을 온도구배하

우스에서 재배하여 벼 재배온도 상승에 따른 벼 생태형 품종별 생육반응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

였다. 경기도 화성시 최근 8년간(′10~′17) 기온변화와 벼 생육특성 분석 결과에서는 온도가

높을수록 등숙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온도구배하우스에서 재배한 벼 생태형별 특성에

서는 조생종인 오대벼는 평균기온과 경수에 따른 변화가 유의성이 없었으며 만생종인 추청벼에

서는 평균온도 상승에 따라 경수가 낮아졌다. 포트당 수량에서는 중만생종인 맛드림이 대조에

비해 고온의 수량을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적었으며 참드림, 오대벼, 추청벼 순으로 수량의

격차가 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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